
온실가스 배출 4% 감축 “긴장”
산업계, 배출감축에 친환경제품 출시 대응 … LG화학은 CDM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줄이는 방안을 확정한 것을 계기로 국내 산업계가 녹색산업

을 육성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발 빠르게 녹색기업으로 변신하지 않

으면 미래의 생존경쟁에서 뒤처질 것으로 판단하고 앞다투어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국내 주요기업들은 사업장에서 온실가스 발생량을 대폭 줄이고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친환경 제품 개

발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사업을 발굴하거나 신 재생 에너지 개발사업을 강화하는 등 성장성이 높은 녹색시

장을 선점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온실가스 규제 움직임을 읽어내고 선제적으로 그린경영을 선포한 대표적인 기업은 삼성전자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녹색기업으로의 탈바꿈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까지 2008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

특히, 친환경 제품 출시를 위한 연구개발에 3조1000억원,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등을 통

한 녹색사업장을 구축하는데 2조3000억원 등 총 5조4000억원을 쏟아 붓는 대규모 투자계획도 공개했다.

LG전자는 2020년까지 제품사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연간 3000만톤씩 줄이기로 했다.

또 2012년까지 주요 제품의 효율을 2007년 대비 약 15% 향상시키는 등 제품 사용단계에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는 그린자동차 개발이 앞으로 세계시장의 생존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고 연구개발 작업을 벌이

고 있다.

2009년 아반떼와 포르테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한 모델을 출시한 현대·기아자동차는 이산화탄소 배출

이 전혀 없는 순수 전기자동차를 개발하는 작업을 최근 본격화했다.

주동력을 전기모터와 배터리에서 얻고 가솔린 엔진을 보조장치로 이용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를 2012

년 이후에 상용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기존 사업을 새로운 환경규제에 부합하도록 바꾸는 수준을 넘어 친환경 산업을 미래 수익사업으로 육성하

려는 움직임도 산업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화그룹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과정에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청정개발체제(CDM)에서 사업기회

를 찾고 있다.

온산공단의 질산 공장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를 처리해 연간 28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온실

가스 배출권(CERs)을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G화학도 나주공장의 CDM을 유엔에 공식 등록해 10년간 약 20만 이산화탄소톤(tCO2)의 탄소배출권을 확

보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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